
March 2020 www.yonhapimazine.com  I  143  142  I   

신영체임버홀 
여의도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돋움

리포트

힐러리 한, 당 타이 손, 백혜선, 레이 첸, 드미트리 마슬레

예프, 선우예권, 노부스 콰르텟, 김다미, 조진주…. 클래식 

공연을 접해본 이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세계적

인 연주자들의 이름이다. 이들이 지난 1년여간 신영체임

버홀을 거쳐 간 주인공들이다.

신영증권은 2018년 5월 여의도 본사 건물 리모델링과 함

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증권사 객장이 있던 자리

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소규모 클래식 공연장 신영체

임버홀이 문을 열었고, 대형서점과 카페 등도 들어서 금

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한복판에 산뜻한 문화예술 바람

을 불러일으켰다.

신영증권은 고객들을 위한 예술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는 생각으로 신영체임버홀을 만들었다. 2010년 시작한 

고객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영컬처클래스’가 신

영증권만의 소통 방식으로 정착해 고객에게 품격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신영증권은 매달 서울 곳곳의 공연장에서 신영컬처클

래스를 진행하며 쌓인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즐겨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됐다.

신영체임버홀은 개관 후 월 2회 클래식 기획공연을 진

행해 고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여의도 직장인

에게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영증권이라

는 브랜드가 클래식 마니아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는 진

귀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영체임버홀의 내부 구조는 설계 단계부터 고심을 거

듭해 국내 최고의 음향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최고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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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다. 공연장 구조는 사다리꼴 형태로 클래식 악기의 

좋은 울림을 고려했고, 가변형 벽면은 울림의 정도를 조

절해준다. 또 세계적인 브랜드 메이어 사운드 사(社)의 

스피커는 음악 공연에 필요한 다양한 음향 세팅이 가능

하도록 최적화됐다. 240인치 풀 HD LED 스크린은 무대

를 시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독일 토넷 사(社)의 맞

춤 제작 의자는 관객이 오랜 시간 앉아도 편안함을 느끼

게 해준다.

이밖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

(Steinway＆Sons) 피아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장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김대진 교수가 직접 청

음 해 선택했다. 이 피아노는 지금까지 다녀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품격 있는 음색을 자랑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신영증권은 문화예술계의 협업과 

후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고객

에게 만족을 주고자 노력했고 당사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이 바로 신영체임버홀”이라고 말했다. 이 관

계자는 “앞으로 문화예술로 고객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신영체임버홀은 첼리스트 양성원, 바이올리니스트 크

리스텔 리, 임지영, 플루티스트 파올로 타발리오네, 앙상

블 클럽 M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연주자들의 기획 

공연으로 화려하고 내실 있는 2020년을 시작한다. 대관

도 활성화해 더 다양한 공연 콘텐츠로 관객을 찾아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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